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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王堆[갇書發鋼以前「靈樞·經배〈』的個좌{4;系是經뻐#系的中心, 可是馬王堆l진書發鋼以後, 我們知道了

『靈樞』有兩↑經배야;系. 那↑就是~좁자、샤;系和向心#系. 關子馬王堆ι-書鼎究以後我們指導下面的. ~좁헤; 

#系從『陰陽十-M(갓經』開始 到經빼完成7. 向心{4;系從『足賢十-Hik슛經』開始, 到本輸完成T. 可是我

們還是不知道個£↑、#系和向心{4;系的主↑本是什i... 所以用這次鼎究我們想、關明經Hil<V좁行的主싸;. 

關鍵詞 ; 經R永, 本輸, 向心빼系, v휩.Ef뼈系 

I . 序 論

經Dlk學說은 한의학 이론체계에서 독특한 내용 

으로, 그 실질은 인체 신경계통 이외에 일종의 

전도현상을 기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었다. 현재 

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러한 전도계통을 기술 

한 최초의 문헌은 馬王堆醫書이며 여기에서는 단 

지 “混”이라 칭하였고, 그 내용도 후세에 ‘經服’이 

라 칭한 ‘主幹’ 부분만이 었다. 현존 판본인 『黃

帝內經』(이하 『내경』이라 간칭함)이 성서될 때에 

이르러 이러한 전도 계통의 내용이 매우 풍부해 

져 경과 경, 경맥과 기관 사이를 광범하게 연계 

하는 ‘絡뼈아 출현하였다u. 이러한 經服學說은 

동양의학의 기초이론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생랴, 병리, 진단, 약랴, 임증치료 등 

각 방면과 관련되어 었다. 『靈樞』에서 “夫十二經

* 교신저자 ; 金基都, 경북 경주시 석장동 7이 동국대학교 한 
의과대학, 어4) π0 댔4 kkw@rlong따ac.kr 

1) *~않局 외2A: 『中國科學技術史醫學編』, -中社, 2003, 
p. 96. 

者 內屬於職R府 外絡於股節”(「海論」)이라 하였고, 

『靈樞·經Hfu(이하 「경맥」 이라 간칭함)에서는 “經

DI&者 所以能決死生 處百病 調虛實 不可不通”이라 

하여 經絡의 功能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오늘날의 경락체계는 「경맥」을 표준으 

로 삼아 如環無端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 

기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宋代 이후 대부분 

의 역대 針갖專著를 통하여 定型化되었다. 그러 

나 馬王堆 漢훌에서 醫書가 출토됨으로써 『靈樞』

이전의 의학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足뽑十一服갓經』과 『陰陽十一服갓經』(이하 

『족비』, 『음양』으로 간칭함)은 고대 경락학설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극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 

였다. 마왕퇴출토 의서인 r족비』와 『음양』에서 

비롯된 經服學說의 추이는 張家山의 『服書』 그리 

고 淳千意의 『黃帝扁題之服書』 등을 거쳐 『영추 

』, 『素問』, 『難經』으로 이행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경맥 학설에서 중심으로 삼 

는 것은 『영추』이다. 『영추』에서는 인체의 생리, 

병랴, 진단, 치료, 섭생 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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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였고, 장부, 정, 기, 신, 혈, 진액의 공능과 

병리 변화를 상술하였다. 그러나 특히 81면 중에 

서 ff)여 편이 鐵갓經絡일 정도로 경락이론과 침 

구에 관한 이론이 상세히 기술되어 었다, 따라서 

경락학설의 형성과 발전에 관하여 연구하려면 『

足賢』와 『陰陽』의 경맥체계가 『靈樞』의 各篇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에 관한 연구는 『足뽑4와 『陰陽』 및 經服의 

비교연구2)3)4)와 『靈樞』 각 편의 경맥체계에 관한 

연구5)6)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靈樞』와 

r足賢』 및 『陰陽』의 경맥순행방향, 경맥의 명칭 

비교, 경맥병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足뽑』와 『陰陽』이 서로 다른 경맥체계로 

구성되었다는 정도의 결론을 유추하였다, 때문에 

서로 다른 경맥체계를 순행하는 순행주체가 무엇 

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足賢와 陰陽을 참고하여 經服과 本輪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如環無端하는 이론체계 이외 

의 다른 경맥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經服

으로 순행하는 순행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議

馬王堆漢흉에서 出土된 「足뽑』와 『陰陽4은 고 

대 경락학설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극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足뽑』와 『陰陽』 등의 古

代醫學文敵은 最古의 經HIK學 전문서일 뿐만 아니 

2) 이정훈 • 『足뽑十-服갓經』에 관한 연구, 침구학회지 
150), 침구학회, 1998, pp. 181-200. 

3) 이정훈 외2A: 『足뽑十-»!&갖經』과 『靈樞·本輸』편의 비 
교 고찰, 경산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논문집4(1), 제한동 

의학술원, i~. pp. 465 4m 
4) 윤종화 외lA: 마왕퇴 한묘출토 의서중 『足뽑十-»!&갓 

經』 맞 『陰陽十-服갓經과 『훌훌樞·經R따며편과의 비교 고 
찰, 동국대학교 한의학연구소논문집1(1), 동국대학교 한 

의학연구소, 1992, pp. 109-130. 
5) 최원준 외4A: 향심성 노선의 경락체계에 관한 연구 • 

r靈樞·本輸』편의 오수혈 유주노선을 중심으로, 침구학회 
지16(3), 치묵학회, 1됐, pp. 69 88. 

6) 이용범 외lA: f황재내경(黃帝內經)』의 본수이론〈本輸 

理論)에 대한 연구, 원전의사학회지 Vol. 6, 원전의사학 
회, 1993, pp. 14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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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초의 갓法 저서이기도 하다. 이 두 종의 경 

맥저작은 저작 연대가 『영추·경맥』보다 분명히 

빠를 뿐 아니라 『영추·경맥』의 祖本으로 볼 수 

있다7)_ 

이들의 기본적인 내용과 편집체계는 『靈樞』의 

諸篇과 많은 유사점이 있어 이들의 祖型으로 볼 

수 있다. 文字와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보면 統

略하고, 분량이 적고, 체제가 완비되지 못한 상태 

에서, 복잡한 체제로 완비되어 가는 추세로 발전 

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쪼.HIN.과 관련된 부분에 

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足뽑』, 『陰陽』에서 『靈樞』 諸

篇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조기 經絡學

說이 형성되는 과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의 문제를 『經服과 本輸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 

해 보기로 한다. 따라서 足賢와 陰陽의 특정을 

분석하고 『靈樞』의 경맥이론 특정을 각 편에 따 

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족비』의 특성 

1) 경액의 명칭과 수 

『족비』에서는 上뾰의 각 經服에 모두 “贊”字를 

앞에 붙이고 았으나(예 ; 贊少陰H~ 賢陽明服 등) 

본서의 原文 마지막 두 구절에서 “上足R따지 手DIK

五”라 하여 “手”字가 나타난다. 

『족비』의 모든 服은 藏R府와 연계되어 있지 않 

다. 즉 “足陽明뼈”, “足泰陰服” 등과 같은 服名 앞 

에 “뿜”나 “牌”字가 없고 服의 순행에서도 職R빠 

와 연계되어 았지 않다. 

『족비』, 『음양』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經服

의 숫자와는 차이가 었다‘ 『족비』와 『음양』은 모 

두 11服으로 되어 있어 「경맥」 에 비해 1D없이 부 

족하다. 부족한 lDIK에 관하여 대체로 手廠陰心包

經이 나중에 보입되었다는 학설이 유력하다 

2) 경맥의 순행규율 

『족비』에서는 手三陰經은 五職, 手三陽經은 指

端, 足三陽經은 頭面, 足三陰經은 빠端에서 起한 

7) 前揚書 , 『중국과학기술사의학편』 ,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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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과 같은 규율은 없으나, 순행에 일정한 

질서가 있는데 모두 뾰端에서 起한다. 上뾰의 服

은 起始하는 부위가 手指와 前賢로 나눠져 있고 

陽服은 모두 手指에서, 陰服은 前뽑에서 起한다. 

下뾰의 각 服은 足少陰服(出內없뿔中)을 제외하 

고 대체적으로 陰服은 足JlII:에서, 陽服은 小眼에 

서起한다. 

『족비』와 『음양』에서 足廠陰, 足少陽, 足少陰,

足泰陽, 足陽明 둥의 起.힌이 기본적으로 일치하 

는 것음 제외하고 나머지는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 같은 경우는 『족비』 足少陽服이 “出千많前” 

하고, 『음양』은 “系子外많之前慶”하며, 다른 경우 

는 賢泰陰服은 “ti좁節上蘭”하고 볕좋쫓닫陰HI&은 “在手

掌中”하는 것 등이다. 『족비』, 『음양』, 「경맥」 에 

서 起始 부위가 모두 일치하지 않는데 기본적으 

로 같은 것은 足廠陰llf經 뿐이다. 「경맥」 에서 

“起予大빠靈毛之際”, 『족비』에서 “個大指間”, r음 

양』에서 “系子足大指華毛之上”이라 하여 起始하 

는 부위가 같다. 經服의 個行規律은 r족비』에서 

m없이 모두 四뾰末端으로부터 顆幹과 頭面으로 

향하는 向心性이다. 

∼∼∼ 『足賢』

足太陽 出外많隻中 ------ 實目內랩之흉 
足少陽 出於많前 ------ 出텀外업 
足陽明 4댐llii中 ------ 快口 以上之算
足少陰 出內%%뿔中 ------ 훌용좀本 
足太뚫 出大lhl內嚴骨際 --- -- 出股內顧
足戰陰 個大lhl間 …… 上入뺨間 
賢太陰 v좁節上嚴 ----- 之心
뽑少陰 f댐嚴下嚴 出%內下嚴
賢太陽 出小指 ----- 目外%
뽑少陽 出中指 ------ 走耳
賢陽明 出中指間 ------ 之口

『족비』의 11맥은 모두 상행하는 向心性올 나 

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영추』의 여러 

면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문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본수」에서 “뼈出 

於少商 少商者 手大指端內測也 寫井木; i留於魚、

際 魚際者 手魚也 鳥榮; 注於太淵 太淵 魚、後­

-r~접者中也 f똥輸; 行於經業 經i훌 -r 口中也 動而

不居 鳥經; 入於R澤 R澤 밤中之動服也 鳥合.

『靈樞·經HI&」과 『靈樞·本輸』의 經服體系 연구 

手太陰經也”라 하였다. 井은 『類經』注에서 “服氣

由此而出 如井良之發”8)이라 하였는데, 「본수」 에 

서 手太陰服의 ti좁行이 手部에서 起하고 있음을 

볼 수 았다. 手太陰服을 橫述한 후에 「본수」 에 

서는 또한 각각 井, 榮, 服, 經, 合의 五服大을 

논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이외에 10맥의 

순행 起止를 묘사하였다. 따라서 經Hl個行 起止

의 묘사에 관한 것은 『족비』와 「본수」의 11맥 

전부가 向心性을 나타내고 手廠陰服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과 까지 완전히 같다. 

이상 『족비』의 경맥순행 특정은 다음과 같다. 

(1) 순행의 묘사가 간략하다. 足廠陰服에서 “ 

• 穿少題, 大8此旁”이라 하였듯이 순행하는 부 

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少題에서 바로 

目內뼈에 이르는 것 만 나타내고 있다. 또한 賢

少陽服에서 “出中指 個賢上骨下嚴 走耳”라 하여 

그 원문이 11자로 되어 있어 순행노선의 대체적 

인 것 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순행노선 

이 짧게 기술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족비』의 

足泰陰服은 “ ------ 出股內慶”하여 大腦部 부근에 

머문다. 

(2) 支服이 적다. 『족비』에는 2개의 服에서만 

支服이 나타난다. 

“두 점이 이어져 하나의 선”으로 된 최초의 단 

계에 있어서는 경맥순행은 단지 직통선으로 분지 

가 나타나기가 불가능하다. 진료 법이 발전함에 

따라 經服의 服口로 벨리 떨어진 병후의 부위를 

該治하게 되어 하나의 점에서 여러 점으로 변하 

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점의 부위가 일 

직선상에 있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足太陽의 H~ 

口로 눈병을 진치하는 것 이외에 또한 껏병을 진 

치할 수 있어, 이 두 점과 足外많 팀下에 있는 

足太陽 服口와는 같은 직선상에 분명히 있지 않 

아 동시에 두 점을 함께 고려하려면 분지형식으 

로 이어주는 것이 매우 유효한 방식이 된다. 이 

밖의 정황으로는 어떤 지역 혹은 어떤 유파의 의 

가가 족태양 맥구로 눈병을 진치하고, 다른 유파 

의 의가가 컷병을 진치하였다면 두 가지 설을 동 

8) 張景돔 , 맺없찢J, 文淵開四庫全書本,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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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취하기 위해서 분지의 형식으로 처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足뽑十一nlK』에서 경맥의 분지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 열거해 보기로 한다. 

足泰陽밟 • 出外많쫓中, 上貴째, 出子£~; 支之

下醒; 其直者貴口, 짜흉, 口口, 止子頭; 技顯下,

之耳; 其直者貴目內빠, 之훌. 其病 ; 病足小指廢,

腦痛, t~學, Mffi痛, 갱꿇폼, 體痛, l아흉痛, 口痛, 項痛,

手痛, 願寒, 慶費, 目痛, 탱llltl!, 數癡病. 諸病此物者,

皆잣太陽Dll 

이 맥에서 두 개의 분지는 두 가지 다른 의의 

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병후 가운데 鼎部의 병 

증은 나타나지 않지만 순행에서는 오히려 “解”에 

이르는 분지가 있어, 이 분지의 의의는 다른 경 

험의 내용을 야울러 취한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경맥이 장부와 연계되어 았지 않다. 『족비 

』에서는 장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 賢泰陰服에 

서 “之心”, 뽑巨陰服에서 “入心中”, 足少陰服에서 

“入題 …… 出)Jf”, 『음양』에서 “系子賢”이라 하였 

으나, 이는 장부가 위치한 부위를 말한 것으로 

직접 장부와 연계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4) 경맥은 있으나 六은 없다. 

(5) 대부분의 맥에는 상호 교차하는 현상이 없 

다. 다만 足廠陰服만이 다른 經과 교차한다. 

또한 「경맥」 에서는 모든 경맥의 순행노선에 

“支Bil”이 있으나 『음양』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고 

『족비』에서는 足泰陽服과 足少陽服에서만 나타나 

고았다. 

r족비』의 11맥이 모두 向心性을 나타내고 있 

는데 이러한 영향은 『영추』의 여러 편에서 부분 

적으로 또는 全文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사료되며, 특히 「본수」에서 오수혈을 언급한 

형식이 이와 완전히 같다. 

2. 『음양』의 특성 

1) 경맥의 명칭과 수 

『음양』에는 기본적으로 『족비』의 규율을 갖추 

고 았으변서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다. 첫째, 일부 

맥의 명칭 앞에 “足”字가 없다. 예를 들변 『족비』 

의 “足少陰服”, “足泰陰服”은 “少陰服”, “太陰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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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래 없었던 것인지 缺字

인지는 알 수 없다 둘째, 賢泰陽服이 됩服으로, 

賢陽明服이 용할眼으로, 賢少陽服이 耳服으로 되어 

있어 어떤 器官이나 부위를 기준으로 服을 명명 

하였다. 이러한 예외적인 명칭이 나타나게 된 원 

인은 아마 그 경맥의 순행부위나 병후를 치료하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 

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경맥의 순행 규율 

『음양』의 11맥에서 9맥은 向心性이나 릅服과 

太陰服은 이와는 상반되는 遠心性을 나타내고 였 

다 「음양』에서도 대부분의 經B없이 뾰端에서 起

하지만 예외가 있다. 즉 탑服은 “起子耳後”하고 

太陰服은 “是몹服也, 彼(被)몹”하여 終止 부위가 

起始 부위로 바뀌었다. 太陰眼을 몹HIK이라 정의 

하였고 몹에 속한다는 사고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服을 기술하는 방향을 遊轉시켰다. 릅·耳·짧의 3 

맥 중에서 됩服은 탑에서 下向하는데 이는 릅· 

耳·臨服도 본래 됩·耳·짧에서 發하는 맥의 용어였 

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耳·屬 두 服은 手指

에서 상행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手指에서 發하 

는 服이라변 처음부터 手眼이라 칭하는 것이 적 

절할 것이다. 아마 됩·耳·짧의 3맥이 手의 陽服으 

로 삼음삼양설에 의거한 체계에 통합되는 준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 『陰陽』

足太陽 짧JM댄 外R영앓냐1 댔 [lf셔t짜 

Ji'.少F씨 됐於外l~之떠Ult 111[] 前

J{附D}j 랬於!if•닙-外Ult IH fl 外따£융fi!'i 

ft.少P강 밍%於內뼈外Ult tx꿈木 

足太따 ·£업 出 V·J없之J::Ult. 

足『~ri~ 웠於Ji'.太~1[뚫毛之上 大{19';

I/)太떠 起於子"f'.이 l 入心•r

11'\少P승 ihl!MHH쉬之f융1 - 入心냐1 

‘i)太씨 1댄於耳後 B헝 t 乘子n

l/j少陽 1댈)(,:了·背 入耳中

mgn)j ihl於次指텃1←人指 入핸中俠화 

『음양』의 경맥순행 특정은 다음과 같다. 

(1) 순행의 묘사가 간략하다. 

(2) 支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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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맥이 장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음양』의 足泰陰服에서 “是몹服也 被몹”라 한 

것은 분명 服과 職略가 연계되어 경락학설과 장 

부학설이 결합되는 최초의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1맥에서 음맥이 5개, 양맥이 6개인 것으 

로 보아 맥과 오장 육부가 초보적으로 상호 배 

합되는 흔적이 아닌가 한다. 

(4) 경맥은 았으나 大은 없다. 

(5) 대부분의 맥에는 상호 교차하는 현상이 없 

다. 

3. 「경맥」의 특성 

1) 경맥의 명칭과 수 

「경맥」 에서는 上股의 각 經服에 모두 “手”字로 

표시하였다. 마왕퇴 의서에서의 뽑가 手로 대치 

된 것이며 그 이유는 각 경맥의 起止.멘의 위치가 

모두 指端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족비』나 『음양』과는 달리 “뿜足陽明之服”, “牌

足太陰之服”이라 하여 경맥과 상관되는 장부의 

병칭이 함께 기재되어 었다. 또한 漢代에 접어들 

어 그 위에 手廠陰服을 추가하여 手足三陰三陽의 

12경맥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삼음삼양설의 입장 

에서 채계적인 整合性을 구하여 도출된 手廠陰服

은 經服理論 중에서 최후까지 다양한 형태로 기 

록되어 었다. 「본수」와 「경맥」에서 각 경맥의 ~좁 

行走向을 살펴보면 『족비』, 『음양』, 「본수」 에서 

는 手少陰經의 ~좁行走向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지 

만 「경맥」 에서는 改名되어 手廠陰服으로 되고 별 

도로 하나의 맥을 추가되어 ‘手少陰心服’이라 하 

였다 

2) 경맥의 순행 규융 

「경맥」은 『음양』에서 일부 遠心으로 走向하는 

관점을 계승하고 手少陰心經을 증보하였다. 『음 

양』에서 됩服과 太陰之服이 遠心으로 走向하는 

것을 6맥이 遠心으로 走向하는 것으로 완성시켜 

마침내 음양이 상교하고, 表養가 相配하고, 上下

가 서로 이어지고, 內外가 相聯하면서 如還無斷,

周而復始하는 半向心, 半遠心의 個環服系가 만들 

『靈樞·經HIK』과 『靈樞·本輸』의 經眼體系 연구 

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경맥」의 첫머리에 “*댐@ 

者”라는 말은 었지만 全篇을 통하여 “眼”만 있고 

“經”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六도 언급하지 

아니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본수」는 黃

帝와 ~皮伯의 문답 체이지만 「경맥」은 雷公과 黃

帝의 문답 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r족비』겨} 

열과 『음양』계열의 학파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 

단 할 수 있다. 그러나 個行眼氣系統의 다른 편 

에서는 이러한 구분은 없다. 

「경맥」 에서 手三陰經은 五藏, 手三陽經은 指

端, 足三陽經은 頭面, 足三陰經은 훌Il:端에서 起하 

여 如環無斷한다. 「경맥」에서는 『족비』나 『음양』 

에 비해 보다 상세하고 치멸하게 순행경로가 기 

술되어 있다. 즉 各經이 內로는 장부에 속하고 

外로는 뾰節에 絡하며 手三陽服과 足三陰服은 각 

각 從手走頭, 從足走뼈하는 向心性을, 手三陰服과 

足三陽服은 從聊走手, 從頭走足하는 遠心性을 나 

타내고 있다. 따라서 經服。l -}I頂-遠하면서 차 

례로 배열되어 上股는 陰經에서 走하여 陽經으로 

行하고, 下뾰는 陽經에서 走하여 陰經으로 行하 

며, 服과 服이 橫接되어 전선을 “如環無斷 • 

終而復始”하는 순환 계통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순환계통의 순행 주체에 대해서는 「營

氣에서 “黃帝티 ; 營氣之道, 內뤘寫寶, 뤘入於뽑, 

乃傳之뼈, 流끊於中, 布散於外, 精傳者行於經健 , 

常營無E, 終而復始,是謂天地之紀.故氣從太陰出

注手陽明, 上行注足陽明 …… 與太陰合 ------ 注

心中 ---… 合手太陽 ------ 合足太陽 ------ 注足少

陰 ...... v좁心主服 …… 合手少陽 ------ 注足少陽

• 合足廠陰 …… 從JJfJ::注뼈 …… 其支別者
上賴個행 …… 4眉홉入紙 是督8따也 …… 絡陰器

• 上個題훌훌 入缺益 下注뼈中 復出太陰 此營

氣之所行也 遊}I頂之常也”이라 하여 如環無端, 周

而復始하는 것을 營氣之道라 하며, 水뤘之氣가 

뿜에 入하여 專精한 것이 經隨에 行하여 常營無

E하면서 終而復始하게 된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순환하는 주채는 바로 ‘營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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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經Di』

足太P짜 起於目內쁨 ------ 出外많之後 ------ 至小Jhl.

外뼈 

)10少陽 起於目銀퓨 ------ 入小Jhl.次Jhl.之間

,@陽明 起於흉之交짧中 …… 入中指內間
JC少陰 起於小밟之下 …--- 快굶本 
JC太陰 起於大Jhl.之端 ,- --- 散줌下 
Jr.~陰 起於大Jhl.靈毛之際 …… 連目系 上出類 與

督Hll會於歐

랩太陰 起於中뚫 ·.,--- 出大指之端
햄少陰 起於心中 ------ 個小指之內 出其端

뽑太pg 起於小指之端 ------ 至B銀랩 돼入耳中 

뽑少써 起於小指次指之端 ------ 散落心包 下隔 備

屬三뚫 

탬p£明 起於大指次指之端 ------ 下隔 屬大陽

그리고 「경맥」에서도 15락맥을 배열할 때 手經을 

먼저 두고 足經을 뒤에 두었고, 手經의 경우 陰

經을 먼저 두고 陽經을 뒤에 두었으며(태음, 소 

음, 궐음, 태양, 양명, 소양), 足經의 경우 陽經을 

앞에 두고 陰經을 뒤에 두었다(태양, 소양, 양명, 

태음, 소음, 궐음). 

「본수」 에는 먼저 手三陰(태음, 궐음, 소음)과 

足三陰(궐음, 태음, 소음)을 두고, 뒤에 足三陽(태 

양, 소양, 양명)과 手三陽(소양, 태양, 양명)으로 

배열하였다 그러나 「경맥」의 배열은 手足陰陽이 

서로 교체되어 순환 교접하변서 周而復始한다. 

위의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하면 15락의 經服次序

가 「본수」와는 유사하지만 「경맥」과는 다르다. 

또한 十五絡服의 순행 방향은 모두 “所出

------ 所入”하는 「본수」 五輸六의 범위에서 別出

하여 그 중에 手太陰이 手陽明과 병합하여 향심 

성으로 “偏關”, “入耳”하고, 足少陽이 足廠陰과 병 

합하여 향심성으로 入題하여 “結手흉”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諸絡은 모두 頭面顆幹으로 순행하 

면서 表養經服에 聯絡한다. 任, 督, 牌大絡은 뼈 

背로 순행하면서 陰陽에 絡하여 총괄하고 百服을 

망라한다. 그러므로 15락의 맥기가 순행하는 점 

에서 볼 때 향심맥계인 「본수」와 꼭 들어맞고 모 

두 “二十七氣”가 되어 조리가 정연해 진다, 그리 

고 15락에는 혈병과 부위가 았고 「본수」 에도 혈 

병과 부위가 있지만 「경맥」에는 혈명이 없다. 언 

급한 바를 요약하자면 15락의 經文 內容은 「본수 

32 

」 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았다. 

4. 「본수」의 특성 

1) 경맥의 명칭과 수 

「靈樞·本輸』에서는 “必通十二經絡”이라 하였으 

나, 경맥의 오수혈을 기술한 구체적인 내용에서 

는 手廠陰經의 이름은 빠져 있고 11맥의 명칭만 

었다. 따라서 「내경』에서 비록 12경맥이라는 명 

칭은 사용하였지만 11백의 실제내용이 변동되지 

않은 편도 있기 때문에 12경맥 중 수궐음경의 출 

현이 가장 늦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본수」의 첫 머리에 “必通十二經絡”이라 하였 

지만 오수혈을 논술할 때에는 “手廠陰經”의 服名

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11백만 었다. 그러나 표변에 

나타난 문자로 보변 「본수」 에 手廠陰은 빠져 있으 

나 실질적으로 이름은 없지만 그 내용은 었다. 

2) 경맥의 순행 규율 

r족비』의 11백이 모두 향심성을 나타내고 있 

는데 이러한 영향은 『영추』의 여러 편에서 부분 

적으로 또는 全文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사료된다. 즉 「본수」 에서 언급한 經의 오수혈 

인 “正, 榮, 輸, 經, 合”의 배열이 모두 향심성으 

로 走向하고 있으며 『영추』 경맥 체계에서 중심 

이되 것으로 향심성의 正經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수」의 경맥배열 차서는 手三陰, 足三陰, 足

三陽, 手三陽으로 되어 있어 「경맥」의 배열 차서 

와는 다르다. 그러나 「경맥」 의 순환 맥계와는 「

본수」의 순행 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宋·元에 

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經Hilt의 순행을 논한 여러 

典籍에서는 대부분 「경맥」 을 따랐고, 「본수」 의 

오수혈은 「경맥」에 분포된 경혈로만 인식하였다. 

이는 出井入合하는 向心性 배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을 판단하지 못하였다 

고볼수있다. 

‘本輸’의 문자적인 含意에 대하여 iE文에는 해 

석이 없다. 楊t善의 『太素』에서 “凡刺之道必通

十二經服之所終始”의 經文에 대한 주석에서 “手

之三陰始之千뼈 終子手指, 手之三陽始千手指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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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子頭 ------ ”라 하였다. 「본수」 의 經大 ‘終始’에 

대하여 楊注에서는 「경맥」 에서 언급한 營氣之道

의 일부분으로 보았는데 「본수」 의 ‘終始’가 「경맥 

」 의 “終始”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다. 이후 明代 張景룸의 『훗흉*뀔』이나 淸代 張隱魔

의 『靈樞集注』 등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注解가 

없다. 

그러나 ‘本輸’의 의미에 대해서는 「九鍵十二原

」 의 經文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九鐵十=

風은 九針論과 十二原으로 대별되는데 9종류의 

침의 명칭, 형태, 용도 등을 소개하고 수기법과 

補鴻의 의의를 논하였으며 十二原大과 藏R府病病

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黃帝日 ; 願聞표職六服所出之處 u皮伯日 ; 

표職표輸 …… 六服六廳 ------ 經服十二 絡服十

五. 凡二十七氣以t下, 所出罵井 …… 所入罵合,
二十七氣所行皆在五輸也. 節之交三百六十五會

• 五職有六船, 六服有十二原, 十二原出於四關,

四關主治五藏. 五職有훗, 當取之十二原. 十二原者,

五職之所以專三百六十五節氣味也 五職有홍也,應 

出十二原, 十二原各有所出, 明知其原,親其應, 而

知五職之害옷. ------ 凡此十二原者, 主治五職六뼈 

之有淚者也.”와 같이 ‘五鐵六뼈所出之處’가 ‘五輸’

에 在하는 것과 ‘十二原出於四關’하는 十二原의 

t名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점이다. 그러므로 「구 

침섭이원」 바로 뒤에 있는 「본수」는 「구침십이 

원」 의 ‘五職六服所出之處’의 簡稱으로 볼 수 있으 

며 그에 따른 經名, 六名, 六服所合 및 관련된 병 

후, 진법, 치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었다. 때문에 「靈樞校釋』에서는 「

본수」 의 提要에 대하여 “本篇은 職服의 精氣를 

기초하여 經BILG氣를 논술하였는데 ------ 各經의 

正·榮·輸·原·經·合에 따른 특정 t位의 名稱과 구 

체적인 位置를 나타내였다 …… 篇中에서 主要
한 輸六을 논술하였기에 ‘本輸’라 명명하였다”9)라 

하였다. 그러므로 『靈樞校釋 역시 爛服精氣’의 

실제와 ‘原氣’는 相同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9) 河北뽑學院校釋 • 『靈樞經校釋』 上冊 「本輸」, A民衛生
出版社 1982, p. 3.3. 

r靈樞·經Bl&』과 『靈樞·本輸』의 經服體系 연구 

불구하고 또한 특정 ‘슛位와 廳大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論述하고 있으므로 本輸라는 편명이 붙였 

다.’라 한 것으로 보아 「본수」 가 단지 t名, 六位

만 언급하고 있다고 여겼으며, 여전히 「경맥」 個

環體系 속의 ‘표輸大’로 인식하였지 별도로 終始

하는 *짧없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었다. 篇名

의 함의에 대하여 “근대 제가들은 「본수」를 중요 

한 輸六에 대한 本源을 추구하여 논술하였기 때 

문에 「본수」 라 하였다. 그리고 「본수」 는 ‘服之本’

을 倒置시킨 것으로 輸를 本으로 삼아 輸의 本을 

말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Ol. 

그러나 장부가 인체의 ‘本’이 된다변 인체의 원 

기는 장부의 ‘本’이 되고 ‘五藏六뼈所出’이라는 것 

은 職服의 頂氣가 ‘四關’으로 향하여 발출하는 것 

이며, ‘표職六뼈所出之處’는 장부의 원기가 四關

으로 발출하는 구체적인 ‘之處’로 井·榮·輸·原·經·

合 등과 같은 곳이다. 따라서 정·형·수·원·경·합은 

장부의 원기가 순행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었다. 「경맥」 의 營氣 중심의 순환체계가 아닌 

原氣를 중심으로 별도의 향심체계가 존재한다고 

볼수있다. 

ill. 考察

1973년 湖南 長沙 馬王堆漢養에서 戰國 및 奏,

漢 무렵의 醫學과 유관한 15종의 竹, 木簡, 범書가 

출토되었다. 馬王堆漢養에서 出土된 『족비』와 『음 

양』은 고대 경락학설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극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족비』와 『음양』 등 

의 古代醫學文廠은 最古의 經Bl·學 전문서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갖法 저서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의 기본적인 내용과 편집체계는 r영추』의 諸篇과 

많은 유사점이 있어 이들의 祖型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문헌과 「경맥」과 「본수」 를 비교 연 

구하여 경맥 체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1. 경액의 명칭과 수 

『족비』, 『음양』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經服

10) 子天星 ; 『靈樞經講橋』, 中國中醫jiff究院油印本, 198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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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숫자와는 차이가 있다. 『족비』와 『음양』은 모 

두 11服으로 되어 있어 『靈樞·經g따』에 비해 1服

이 부족하다. 부족한 1服에 관하여 手廠陰心包經

또는 手太陰뼈經11)이 부족하다는 견해와 手太陰

師經과 手廠陰心包經이 서로 섞여 하나로 되었다 

는 견해 등이 았으나 대채로 手廠陰心包經이 나 

중에 補入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초기 經服의 명칭은 단지 “服”이라 칭하였으나 

팝代 王꿨和의 『BU.lll.』에 이르러 “經”이라 명명하 

였고, 뽑代 孫思避의 r千金要方』에서 經服의 명 

칭을 체계화시켰다. 手太陰뼈經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변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賢泰陰없(『足賢』), 賢銀陰服(『陰陽』) • 볕좋巨 

陰(『靈樞·寒熱病』) • 手太陰(『黃帝內經』의 各篇)

• 師手太陰之服(『靈樞·經Bil』) • 뼈手太陰經(『 

8짧끊』) • 手太陰뼈經(『千金要方』) 

위에서 *펌따의 명칭에 “服” 혹은 “經”의 기본 

적인 용어 이외에 手足, 陰陽, 職服 등 세 부분으 

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범書의 내용과 비교 

할때 최초에는 단지 手足, 陰陽의 구분만 았었고 

購服는 나중에 補入되었다. 즉 經服이 內行하여 

연계되는 藏服보다는 外行하면서 연계되는 四股

를 三陰三陽으로 나누고 이에 중점을 두었다. 따 

라서 十二經服의 명칭은 陰陽學說을 중심으로 經

服이 순행하는 부위와 연계되고 최종적으로 職服

와 결합함으로써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경맥의 순행 규율 

오늘날의 경락체계는 「경맥」을 표준으로 삼고 

이에 따르고 있으며 宋代 이후 대부분의 역대 針

갓專著를 통하여 定型化되었기 때문에 如環無端

하게 순행하는 정형화된 「경맥」 의 선입감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경맥체계에 관하여 입론하였다. 

그러나 「경맥」 과 「본수」 에 기록된 내용과 마왕 

퇴 의서 가운데 『족비』와 『음양』의 내용을 비교 

연구한 결과 『영추』의 경맥 체계는 각각 備環服

系와 向心服系라는 두 가지 순행 체계가 았으며, 

11) 候書偉外 -A : 범書*~얘K缺手t陰H!論, 山東中醫學院
學報, Vol.13 No. 4,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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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李志道는 “『족비』의 학술적인 관점 

은 …--- 『내경』에서 여전히 채현되어 았으며, 「
족비』에서 경맥이 모두 향섬성으로 순행한다는 관 

점과 오수혈의 맥기가 미약한 것에서 성한 것으로 

이르는 관점은 바로 일치한다.”12)고 하여 『족비』 

에서 「본수」 의 경맥 계열로 영향을 미쳤음을 주 

장하였고, “『음양』에서 탄생한 「경맥」은 경맥학설 

의 이론이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저급한 

것에서 고급스런 것으로 이행한 과정을 반영하였 

다.”13)는 최근 연구로 볼 때 『음양』에서 「경맥」 의 

경맥 계열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았었다. 

또한 『영추』의 경맥 체계는 ‘營氣’가 순행주체 

인 「경맥」 중심의 個環嚴系와 장부의 ‘原氣’가 순 

행주체인 「본수」 중심의 向心眼系、로 구성되어 있 

음을알수있다. 

N. 結 훌 

馬王堆出土醫書언 『足賢』와 『陰陽』을 「經JlJfu

과 「本輸j 를 중심으로 『靈樞』에 포함된 經眼體

系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현재의 12경맥은 『足賢』와 『陰陽』에서는 手廠陰心

包經이 빠진 111H만 존찌했으며, 현재와 같이 手

足, 陰陽, 騙뼈와 연계된 명칭은 『千金要方』에 이 

르러서야등장한다. 

2. 『靈樞』에는 『足賢』의 영홍t을 받은 「本輸」 중심의 

向心服系와 『陰陽』의 영향을 받은 「경맥」 중심의 

個環服系、가 존재한다. 

3. 「本輸j 중심의 向心職、의 순행주체는 服服의 源

氣’이며, r경맥」 중심의 個環服풍、의 순행주체는 水

뤘之氣로부터 얻어진 ‘營氣’이다. 

12) 李志道 , 『足賢十-~갖經」學術觀點在r內經J中的體現, 
『中醫雜志』, 198'2 저1]2기 

13) 中醫돼究院醫史文없昭究室 ; 從三種古*뾰@文敵看經絡學 
說的形成和發展, 『표十二病方』, 1979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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